
제약 해외법인 설립 활기
녹십자·동아제약 등 미국·중국에 … 시장다변화 모색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해지면서 현지법인·합작법인 설립으로 의약품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플랜트·기술제휴를 통한 시장다변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시장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개발도상국들이 자국내의 수입을 규제하는등 무역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현지법인 설립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수출 보다는 플랜트 수

출등의 시장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현지법인 형태로 해외에 진출한 관련제약 기업은 8개사에 걸쳐 1 2개사가 현지법인으로 설립돼

국내 제약기업들의 의약품시장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국내 제약관련 기업 중 가장 먼저 현지법인을 설치한 기업은 럭키로 의약품 수출보다는 유전자공학

연구소 형태로 신약개발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생물공학분야의 연구활동을 목표로 설립하였다.

국내 순수 제약기업으로 가장 먼저 현지법인을 설립한 기업은 녹십자로 미국 뉴저지에 알파오메가-

라보토리를 설립, 인터페론연구를 목적으로 수출시장 확대보다는 연구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또한 동아제약이 중국시장에 처음으로 진출, 청도에 진아유리를 합작으로 설립하여 주력 품목인 박

카스의 병수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이어 유한양행은 인도 구자라타 지역에 리팜피신 원료 생산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 서남아시장의

수출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일양약품은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에 이어 중국 강소성 고우

시에 양주일양제약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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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 해외 현지법인 설립현황 (단위 : 달러, %)

현지법인 연도 투자지역 투자액 지분 생산제품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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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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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만

2 0만

1 0 0만

4 0만

1 2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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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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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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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오메가-라보라토리

동아아메리카

진아유리

우양무역

동아하이브리드&세라믹

인도G T B L

뉴욕현지법인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

금무실업공사

제네랄메디신

멕코팔

럭키바이오테크

미국(뉴저지)

인도네시아

미국(캘리포니아)

중국(청도)

홍콩

미국(메사추세츠)

인디아(구자라타)

미국(뉴욕)

중국(고우)

홍콩

수단

베트남

미국(캘리포니아)

인터페론 연구

B형 간염백신

박카스 등 생산

의약품 등 생산

중계무역

세라믹 등 생산

리팜피신생산

의약품 무역

의약품 생산

겔포스 등 수출

구충제 등 생산

항생제 등 생산

생물공학 연구


